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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활동 개요

1. 활동국(도시) : 일본(오사카, 교토, 고베)

2. 활동목적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 다양한 주택정책 모색

○ 경관 계획을 통한 낡은 도심 재창조 사례 견학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한인타운 사례를 통한 외국인 이주자 집단정착 주거지 관리 시사점마련

3. 활동기간 : `22.12.25.(일)~12.28.(수), 3박4일

4. 보고서 작성자 :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민병주

5. 활동자 인적사항 : 총 14명

연번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의원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민병주 단장

2 부위원장 김태수

3 부위원장 박승진

4 위원 박 석

5 위원 신동원

6 위원 유정인 실무추진단장

7 위원 이민석

8 위원 이봉준

9 위원 이성배

10 위원 최진혁

11

공무원 주택공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12 주무관 주승원

13 주무관 윤상엽

14 입법조사관 최지현



2022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1 출장개요

출 장 목 적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 다양한 주택정책 모색

 경관 계획을 통한 낡은 도심 재창조 사례 견학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한인타운 사례를 통한 외국인 이주자 집단정착 주거지 관리 시사점마련

 출장일정 : 2022. 12. 25(일) ~ 12. 28(수) / 3박 4일

서  울 → 오사카 → 교토 → 고베 → 오사카 → 서  울

12.25(일)
출발

1시간
40분

12.25(일)~26(월)

(1박)
1시간

12.26(월)~27(화)

(1박)
1시간

12.27(화)~28(수)

(1박)
1시간 12.28(수)

출발
1시간
40분

9.25(수)
14:55
도착

 주요활동

① 오사카 : 주요 임대주택 공급 주체인 오사카부 주택공급공사 및

시립주택박물관 면담, 이쿠노 한인회 면담 및 한인타운 견학

② 교 토 : 전통경관 보존을 위한 민관협력체인 교토경관재단 방문 및

면담, 전통경관 보존지구 및 지역 특화 개발지구 견학

③ 고 베 : 고베시 도심지재생본부 방문 및 면담, 경관조망지구 정책

및 기능쇠퇴 항구 재개발 지구 견학 등

 방문단 구성

○ 위 원 회 : 14명(위원 10명, 전문위원실 수행직원 4명)

○ 집행기관 : 2명(서울주택도시공사 개발금융처장, 성장거점처장)



♣ 출장배경

➊ 서울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급격 진행(세계와 도시 12호, 2016)

    ⇨ 소득감소, 1인가구, 빈집 증가 등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주거 정책 패러다임 모색 필요

➋ 전반적인 도심 노후화(15년 이상 공동주택 분포도, 현재)

    ⇨ 쇠락한 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필요

    ⇨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의 활용성을 높이는 신개념 도시재정비 정책 요구
(서울특별시 서울항 조성 발표, 2022.11.14.)



♣ 출장지 선정 사유

▮ 오사카
v 우리나라와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유사한 ‘소자고령화(小子高齡化)’ 현상을 먼저
겪으면서 ‘NEXT21’(세대복합 주거)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실험 진행

v 한인 집단정착지 중 1920년대부터 거주하기 시작한 곳으로 장기체류 외국인
거주지 형성과정에서의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사례 다수

▮ 교토, 고베
v 2004년 경관법 제정 이후 쇠락한 도심의 경관 및 독특한 건축 정책을 바탕으로
도시활력 재창조

v 교토의 경우 저렴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빈집세 도입, 빈집 활용 주택공급
방안 등을 활발히 구상·시행 중

v 대지진으로 기능쇠락한 고베항을 수변경관 특화된 도시재정비 사업(하버랜드)을
통해 재활성화한 성공사례 존재

➌ 서울시는 타시도에 비해 장기체류 외국인 이주자 비율 증가

    ⇨ 각 이주자 커뮤니티별 거주 유형 및 지역적 분포가 상이함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 필요

    ⇨ 향후 커뮤니티별 집단 주거지를 형성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책 수립 필요



2  방문기관 선정 사전 논의

  1차 사전간담회

○ 일 시 : ’22.10.4.(화) 17:00~18:00

○ 장 소 : 폰타나호텔 대회의실(전남 목포)

○ 주요내용 : 국외 비교시찰 주제 선정 및 추진일정 논의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빈집활용, 임대주택 유형 등 다양한 주택정책 모색

- 낡은 도심 재창조 사례 견학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장기체류 외국인 증가에 대응하는 서울특별시 주거 장기 전략 마련

  2차 사전간담회

○ 일 시 : ’22.10.24.(월) 11:00~12:00

○ 장 소 : 정동1928 컨퍼런스룸(서울 중구)

○ 주요내용 : 방문도시 및 기관 선정, 실무 추진방안 등 논의

- 2023년도 예산안 의결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일정 고려

- 저출산고령화 변화 및 빈집 정책, 한인타운의 소재 유무 등 고려

- 의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깊이 있는 출장 준비 및 결과활용을 위한

분야별 실무추진단 구성



3  세부 추진사항

  주요 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12. 25.(일)

10:40~12:20 인천 → 오사카 (KE 727, 1시간 40분 소요)
14:00~15:30 재일본관서한국인연합회 방문 및 면담 기관방문 ①

15:30~16:00 오사카 한인타운 현장방문(#1)
16:00~17:00 오사카 도톤보리 복합개발지구 현장방문(#2)
12. 26.(월)

10:00~12:00 공익재단 교토시경관센터 방문 및 면담 기관방문 ②

13:00~15:00 교토 경관보존지구 니젠자카 현장방문(#3)
15:00~17:30 교토 토롯코(화물열차) 노선 개발 사례 현장방문(#4)
12. 27.(화)

10:00~12:00 고베시 도심재정비본부 방문 및 면담 기관방문 ③

14:00~16:00 고베 롯코산 비탈길 활용 경관지구 및 특화시설 현장방문(#5)
16:00~17:00 고베항 재정비 및 경관특화지구 현장방문(#6)
17:00~18:00 고베 차이나타운 현장방문(#7)
12. 28.(수)

10:00~11:00 오사카부 주택공급공사 방문 및 면담 기관방문 ④

13:00~14:00 오사카시 시립주택박물관 방문 및 면담 기관방문 ⑤

13:30~14:00 오사카 총영사관 방문 및 면담 기관방문 ⑥

18:10~20:00 오사카 → 인천 (KE 726, 1시간 40분 소요)



  개인별 주요 질의주제(요약)

연번 성 명 업 무 내 용 분 야

1
민병주
(단장)

•공무 국외활동 총괄
•지자체 출자기관 임대주택 공급방식 비교분석

총 괄

2
유정인

(실무추진단장)

•3개 분야 공식방문 기관 협의 총괄
•일정 및 세부일정, 사전 공무국외여행 심의,
의원 간 소통 등 실무 총괄
•노인, 청년 등 1인가구 주거정책 비교분석

실무총괄

3 김태수
•서울과 오사카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유지보수
•주택공급공사의 사업수익 구조 조사

4 박승진
•일본(오사카부)의 주택 재건축 연령조사
•한국과 일본의 주거인식 비교

5 박 석
•경관관리의 민관협의체 모델 조사 및 시사점
•고령화로 인한 빈집 정책 및 임대주택 임대료
현황조사

6 신동원
•전통경관 보존 및 발전 방안
•교토의 경관정책과 서울의 도시재생정책 비교

7 이민석
•주택공사의 역할과 특성
•주택공사의 예산 및 임대주택 수익모델

8 이봉준
•경관보존에 대한 지원정책 시사점
•청년층, 노년층에 대한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

9 이성배
•마을경관 정책의 방향성
•거리활성화 및 관광지와 주변 공간을 연계한
도심 내 공간적 특징

10 최진혁
•관광지와 대중교통을 연계한 직주락 공간 구상
시사점 발굴
•일본 법령 개정에 따른 상가 활성화 사례조사



4  방문지별 주요 결과보고

12. 25.(일) 인천 → 오사카

10:40
~
12:20

인천공항 출발(KE 727, 출발 10:40) →오사카 도착 (1시간 40분 소요)

14:00
~
15:30

<기관방문①> 재일본관서 한국인연합회 방문 및 면담

○ 방문목적 : 이주민 집단 정착 주거지 형성 과정 및 시사점

○ 면 담 자 : 전홍배(오사카 한인회 회장)

<면담자 현황>

• 전  화: 81)90-8825-0805      • E-mail: h-den@tomei-engineering.com

• 경  력: 재일본관서 한인회 상임고문 겸직, 토메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재일본관서 한국인연합회 (〒544-0222 大阪市生野区鶴橋2-17-12, 06(6210)535)
 - 2010년 창립, 일본 관서지역 뉴커머 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뉴커머의 권익신장과 

위상강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타단체와의 연대 및 2세들을 위한 한민족 정체성 

확립에 앞장서고 있음 (http:/kansai.korean.net)

○ 주요 질의내용

․ 오사카 한인회 및 한인타운 형성 연혁

․ 한인타운 및 한인커뮤니티에 대한 오사카시 정부의 지원

․ 한인 거주지 분포 및 유형, 거주 특성

․ 정체성 유지를 위한 유·무형적 노력과 필요한 지원 사항

√ 향후 한국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 방안 논의

√ 이주 한인 집단 정착 주거지 형성과정 이해 및 시사점 발굴

√ 서울시와 정기적인 교류프로그램 마련 방안 논의 등

○ 방문사진



15:30
~
16:00

오사카 한인타운 현장방문(#1)

○ 방문목적 : 이주민 집단 정착 주거지 및 생활 공간의 공간적 특징

⇨ 서울의 지역별 다양한 이주민 커뮤니티 집단주거지에 대한 시사점

○ 주요 확인사항

․ 한인타운 주요 시설 및 공간 현황

․ 집단 정착 주거지와의 연계성

․ 정체성 유지 관점에서 공간적 특징 및

애로사항

√ 오사카 한인타운과 서울의 지역별 외국인 이주자 주거지 비교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의 활용 및 주거지 관리방안 논의

√ 한류등 문화적 요인에 의한 지역명소화 사례 확인 등

<방문지 현황>

• 명    칭: 大阪生野コリアタウン(御幸通商店街)
• 주    소: 〒 544-0222 大阪市生野区桃谷3丁目周辺
• 전    화: 06(6712)7150  Fax：06(6712)7158 

• 홈페이지: http:/kuno-koreatown.com

○ 방문사진



16:00
~
17:00

오사카 난바구역 도톤보리 복합개발지구 현장방문(#2)

○ 방문목적 : 기존 하천 주변 복합개발로 활성화된 구도심 재정비 사업
성공사례 견학

⇨ ’22.3월 서울시 발표 ‘소하천 수변중심 공간개편’에 시사점
○ 주요 확인사항
․ 구도심의 재생사업 특징 및 서울특별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 친수공간 복합개발 구역의 건축·공간적
특징 및 경관 특화 사항 확인
√ 하천 주변 상권 배치 및 앵커시설, 인구 유인 요소 등 확인
√ 2040도시기본계획(`23.1.5. 확정발표)에서 제시한 7대 목표
중 ‘수변 중심 공간 재편’ 방안 논의(업무, 상업, 관광의 중심)

<방문지 현황>
• 명    칭: 도톤보리(道頓堀)

• 주    소: 〒542-0071 오사카부 오사카시 주오구 일대

• 추진경위(2013년 3월 사업 준공)

 - 2001년 일본 도시재생본부에서 ‘물의 도시 오사카 재생’이라는 도시재생 사업 일환 추진

 - 2003년 국가·오사카 부·오사카 시·재계로 구성된 ‘물의 도시 오사카 재생 협의회’ 설립

 - 도톤보리 강 주변 미나토마치 리버플레이스(대형 이벤트 시설), 커낼 테라스 

호리에(식당밀집건물) 설치 외에, 도톤보리 강을 매력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적극 개방

○ 방문사진



12. 26.(월) 오사카 → 교토 (55.6㎞, 1시간)
10:00
~
12:00

<기관방문②> 공익재단법인 교토시 경관·센터 방문 및 면담

○ 방문목적 : 정부, 시민, 사업자 파트너십을 통한 교토시 전통경관 보존
정책 전반적 사항 확인

○ 면 담 자 : 鈴木 孝二 (재단 상임이사)

<면담자 현황>

• 주    소: 〒600-8127 京都市下京区西木屋町通上ノ口上る梅湊町83番地の１

• 전    화: 075-354-8701　／　FAX：075-354-8704

• 경    력: 경관센터재단 상임이사 및 엔재팬주식회사 대표이사

• 경관센터 소개 (http:/kyoto-machisen.jp/profile/)

 - 주민·기업·행정의 파트너십의 마을 만들기 추진가교 역할

 -「지역 마을 만들기 활동의 촉진」 및 「지역과 공생하는 토지 이용의 촉진」관련 

전문가나 학식자,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주체와의 제휴, 지역 커뮤니티나 지역 

경제 활성화, 교토다운 경관의 보전·창조, 질 높은 주거 환경의 형성 등 교토의 도시 

특성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면담내용
․ 교토는 일본의 천년수도로서 오랜시간 정치문화역사의 도시로 기능하
며, 중국의 장안을 모델로 도시가 조성되었음.

․ 교토의 경관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지 센터의 역할을 소개함
․ 인구의 증가로 시가지의 모습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경관
센터는 주민과 기업과 행정의 중심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주 역할은 지역이 지역의 비전, 커뮤니티 형성 등 주체적인 경관을 만
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과 공생하는 토지이용을 촉진하는 것임.

․ 지역만들기 활동지원(경관마을만들기): 지역경관조성협의회에서 만든
비전을 바탕으로 건물을 건설하고 싶은 사업자가 사전에 지역에 설명
토록하고 있음. 이는 지역에서 공통규칙에 합의하고, 지역에서 운영토
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 지역만들기 활동지원(방재마을만들기): 빈집이 늘어나면 지역이 쇠퇴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토다운 거리를 남기면서 안전한 거리를 어떻
게 만들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경관센터는 빈집과 관련한 상담을 해주고 있으며, 마을 조성 펀드를
운용하고 있음.

○ 주요 질의주제
․ 교토시 경관정책 연혁 및 제도적 특징
․ 전통경관 보존을 위한 높이, 디자인, 색채, 소재 등 건축 정책
․ 가로와 건축물 간 연계된 공간적 특징을 바탕으로 한 경관 정책
․ 정부, 시민, 사업자 등 민관 거버넌스의 효용성 및 성과



√ 한국의 도시재생 개념과의 유사성 확인
√ 질의답변으로 교토시 전통경관 보존 정책의 전반적 사항 확인

- 교토시 경관센터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시설 구성 양상
- 거버넌스를 위해 주민들과 소통은 어떻게 하는지
- 한국의 한옥보존정책과 같이 비용지원이 있는지
- 사업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 의원별 질의답변 요지
․ (김태수 부위원장) 공익재단법인 교토시 경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관
정책은 한국의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됨. 교토에는 복지,
생활의 개념을 포함한 도시마스터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는 3가지(지역보존지역, 재생지역, 신시가지)로 나누어 활용하고 있음.

․ (김태수 부위원장) 서울의 도시재생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음. 이와 달
리 교토의 도시재생은 활발하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
거로 경관센터는 하나하나씩 주민들에게 물어가면서 진행한 것이 핵심이
라고 생각하고 있음. 인상적인 부분은 주민들에게 장래지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시한 부분인데 이에 대하여 우리도 향후 도시의 모습을 설명
할 때 복잡한 도시재생의 개념보다 주민들이 직관적이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 (이봉준 위원) 교토 경관센터에서 말하는 경관보존은 우리나라 한옥보존
정책과 유사한 데, 한 집당 200만엔에서 300만엔 사이의 비용이 지원
되고 있으며, 외부 모습을 잘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
고 있었음. 한편, 기업으로부터는 기부금을 받거나, 오래된 전통가옥을
사옥으로 쓰는 기업은 지원해주고 있음.

․ (이성배 위원) 오래된 집을 보존하는 것은 좋은데, 주차장이라든지 쓰레
기라든지 생활시설이 불편할 것이라고 사료됨. 교토의 경우에도 불편요소
는 당연히 있었으나 부모세대로부터 이어진 마을경관을 어떻게 유지할 것
인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센터에
질의답변한 결과, 매년 2%정도 집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정책추진사항의 어려운 점은 개인의 재산, 집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방문사진



13:00
~
15:00

교토 전통경관 보존지구 니젠자카 현장방문(#3)

○ 방문목적 : 전통경관 보존을 위한 경관정책 성과물 확인

⇨ 도심지 전통경관지구 내 한옥 등 건축 정책에 시사점

○ 주요 확인사항

․ 역사지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인

‘문유 회랑(文遊回廊)’ 결과물 확인

․ 전통경관 및 건축, 문화 등 기존 자원

활용 도심 활성화 방안 조사

<방문지 현황>

• 명    칭: 니젠자카(二年坂)

• 주    소: 〒605-0826 Kyoto, Higashiyama Ward, Masuyacho, 清水2丁目

• 특    징

 - 1972년 市조례로 특수보전수경지구 지정

 - 단순히 원형 그대로의 보존 방식이 아닌, 건축물 외관의 의장과 양식을 그대로 지키면서 

개축할 수 있도록 허용

 - 특히 오래된 문화재 뿐만 아니라, 20세기초에 건립된 근대문화자산을 활용, 시민의 

실생활과 연계하여 보존 및 정비하여 새로운 구도심의 활력 증진 사례



√ 원형 보존을 고수하는 규제일변도의 전통건축물 보존 방식에서

벗어나, 건축물 외관의 의장과 양식만 지킨다면 내부는 자유롭게

개축을 허용하는 등, 근대문화자산을 활용해 경제활동 및 주거등

시민의 실생활과 직접 연계하는 등 도심지 전통경관지구 내 한옥

등의 전통경관 보존을 위한 유연한 건축·문화정책 시사점 확인

○ 방문사진

15:00
~
17:30

교토 토롯코(화물열차) 노선 개발 사례 현장방문(#4)

○ 방문목적 : 화물열차 폐선 활용 관광 복합 개발지구 조성 사례 견학

⇨ 서울시 도심 관통 열차 노선 활용 방안에 시사점

○ 주요 확인사항

․ 노후화 혹은 폐선 도심관통 철도 노선의

도시 재정비 자원 활용 방안

․ 선로 주변 다양한 자연, 문화 자원 등 연계

방안 등 확인

<방문지 현황>

• 명    칭: 사가노 토롯코 열차노선(トロッコ列車)

• 특    징

 - 1958년 철도기념물 및 준철도 기념물 제도 마련하여 철도를 근대문화재로 지정

 - 1972년 市조례 및 근대문화재 보호 정책에 따라 사가미 토롯코 노선의 재활용 방안 마련

 - 과거 화물열차 노선이었던 특수 열차 노선의 활용성이 저하되자 폐선하는 방식이 아닌 

관광지와 주변 자연경관 간 연계하는 형태로 재정비한 사례

√ 과거의 화물열차 노선을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폐선하지 않고,

관광지와 주변 자연경관을 연계하여 문화관광 명소로 재정비한

토롯코 화물열차 노선개발사례를 견학

√ 서울시내 산재한 노후화된 열차 노선 및 관련 기반시설을 활용하

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



○ 방문사진

12. 27.(화) 교토 → 고베 (78.3㎞, 1시간20분)

10:00
~
12:00

<기관방문③> 고베시 도심재정비본부 방문 및 면담

○ 방문목적 : 고베시 도심 재정비 제도적 특징 및 현황, 미래비전 확인

○ 면 담 자 : 中原　信(재정비본부장)

<면담자 현황>

• 명    칭: 神戸市 都心再整備本部 都心再整備部 都心三宮再整備課 

• 주    소: 〒650-8570 神戸市中央区御幸通6-1-12　三宮ビル

• 전    화: 078-333-3330  Fax：078-333-3330 

• 홈페이지: 

https://www.city.kobe.lg.jp/a55197/shise/about/construction/soshiki/1600/1600/1620.html 

https://www.www.city.kobe.lg.jp/a55197/shise/about/construction/soshiki/1600/1600/1620.html


○ 면담내용

․ 고베 도심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 고베 대지진 이후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

․ 도심 산노미야 재정비 주요 사업 현황 및 시찰경로

․ 산노미아 역 중심 개발, 버스터미널과 전철을 연결하여 번화한 공간

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현황 및 추진경과

․ 산노미아 크로스 스퀘어 주변재정비 현황

․ 산노미야역 주변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LH라 불리는 UR도

시재생기구와 협력하고 있음.

○ 주요 질의내용

․ 고베 도심 재정비 기본계획 및 중장기 비전

․ 일본 도심 재정비 관련 법제 및 고베시 조례 등 제도 정비 현황

․ 롯코산 비탈길 활용 경관지구 및 특화시설 재정비 사례

․ 고베항 재정비 및 경관특화지구 재정비 사례

․ 도심 산노미야 주변지구 재정비 기본 구상 등

√ 고베시 공무원으로부터 도심 재정비 제도적 특징 및 현황, 미래

비전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서울의 사례와 비교하여 질의답변

√ 고베시는 지하철, 지하상가 등이 있지만 복잡해서 지하층 개발이

어려워 지상을 새롭게 리뉴얼해서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장만들

기를 중심으로 재정비를 추진한 사례 등을 확인

√ 제로에너지 건축물(ZEB)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

√ 거리를 활성화하고 매력 있는 공간을 구상하기 위한 방안 논의

○ 의원별 질의답변 요지

․ (박석 위원) 고베시 도심재정비본부 방문 시 질의답변 결과, 한국은 건축

물을 지을 때 일정부분 식재를 심도록 되어 있고,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본은 녹화나 조형물을 넣어야한다는 법적인 제재는 없다는

답변을 들음. 다만, 건물의 몇 퍼센트는 옥상정원이나 발코니부분에 대한

규제는 있는 것으로 파악됨. 고베시는 ESG(환경 Environmental, 사

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로에

너지(Zero-Energy)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이봉준 위원) 고베시 도심재정비본부가 청년에 대한 정책을 따로 수립하

고 있는지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대학생이 와서 놀 수 있고 여기서 취

직,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공간, 가슴설레는 이벤트, 매력 있는 공간, 거

주할 수 있는 공간, 즐겁고 배우고 싶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확

인할 수 있었음.

․ (이성배 위원) 고베시에서 다이어트 도로, 걷고싶은 도로를 만드는 정책

이 인상깊었음. 고베시는 서울과 같이 지하를 도심화하는 등의 새로운 개

발을 하는 것은 어려워서 리뉴얼해서 밝게하거나, 광장을 만드는 것을 중

심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하고 있음.

․ (최진혁 위원) 한국은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건축물관리법 등 현행법

령의 규제로 인하여 지자체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인도에 테이블을 놓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고베시 재정비 후 1층 상가가 활성

화된 사례에서 제시한 것처럼 인도에 테이블을 놓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의문이 들어 질의를 하였음. 도심재정비본부의 회신에 따르면 최근 일본

국토교통성의 도로법 규제완화로 인해 보행자중심도로로 등록할 경우 허

용하고 있음

○ 방문사진



14:00
~
16:00

고베 롯코산 비탈길 활용 경관지구 및 특화시설 현장방문(#5)

○ 방문목적 : 도심 내 위치한 산을 활용한 노후 특화 재정비 사례 조사

⇨ 남대문~남산으로 이어지는 특화지구 재정비 사업 추진에 시사점

○ 주요 확인사항

․ 도심내 위치한 산을 활용한 재정비 사례 확인

․ 철도형 케이블카를 통한 대중교통 연계 특화시설 공간적 특징 확인

<방문지 현황>
• 명    칭: 六甲ケーブル下駅
• 주    소: 〒657-0001 효고현 고베시 나다구 다카하 니시야마

• 특    징

 - 1932년 개업하였으며 1938년 수해로 불통, 1944년 불요불급선이 되어 휴지 및 노선 철거 

 - 이후 철거된 노선을 재정비하여 롯코산 비탈길 활용 다양한 시설들을 경사면에 배치 및 

조성하여 특화지구로 개발한 사례

 - 특히, 한신대지진 이후 롯코산 사방사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의 개발을 허가하면서 노선 

주변 관광지구와 연계 재정비

√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남산과 케이블카, N서울타워와 타워 내

입점한 식당, 선물가게 등을 비교분석하고, 케이블카 및 대중교

통을 연계한 공간 구상

○ 방문사진



16:00
~
17:00

고베항 재정비 및 경관특화지구 현장방문(#6)

○ 방문목적 : 기능쇠락 기반시설을 재생한 노후 특화 재정비 사례 조사

⇨ 용산기지창 재정비 사업 및 여의도 서울항 건립 연계방안에 시사점

○ 주요 확인사항

․ 민관협력을 통한 도심 재정비 사업

가능성 확인

․ 국철 폐쇄 및 대지진으로 인한 기능

쇠락 항만 시설 연계 재정비 사업확인

․ 기존 건축물 및 신축 건축물과의

조화를 통한 도시건축 정책 확인

<방문지 현황>

• 명    칭: 고베 하버랜드(ハーバーランド)

• 주    소: 〒650-0044 1Chome Higashikawasakicho, Chuo Ward, Kobe, Hyogo

• 특    징

 - 1985년 기능쇠락 지구인 고베항을 재정비 계획 발표(INNER KOBE REBIRTH PLAN 21)

 - 고베시와 주택도시정비공단, 민간이 참여해 민관합작투자 형태로 사업 추진

 - 1991년 고베역(JR) 남쪽 지구 옛 화물역터 23ha를 고베항과 연계하여 하버랜드 건립

√ 고베 대지진 피해복구과정에서 기능쇠락지구인 고베항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고베항과 연계하여 하버랜드를 조성함으로써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사례지로서 현장을 확인

○ 방문사진



17:00
~
18:00

고베시 차이나타운 현장방문(#7)

○ 방문목적 : 이주민 집단 정착 주거지 및 생활 공간의 공간적 특징

⇨ 서울의 지역별 다양한 이주민 커뮤니티 집단주거지에 대한 시사점

○ 주요 확인사항

․ 차이나타운 주요 시설 및 공간 현황

․ 집단 정착 주거지와의 연계성

․ 정체성 유지 관점에서 공간적 특징

<방문지 현황>

• 명    칭: 南京町

• 주    소: 〒650-0023 1Chome-3-18 Sakaemachidori, Chuo Ward, Kobe, Hyogo 

• 특    징

 - 1868년 고베항 개항 이후 중국상인 집단 정착 후 일본내 3대 차이나타운 중 하나로 성장

 - 동서 270m, 남북 110m 면적 내 다양한 업종의 상점가 및 음식점 밀집

 - 1980년대 고베시 적극적인 지원 및 상점가진흥조합 설립으로 구정축제를 지역 대표행사로 

격상시킨 후, 중국인학교, 역사박물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건립하여 정체성 유지

○ 방문사진

12. 28.(수) 고베 → 오사카 (33.3㎞, 45분) → 인천



10:00
~
11:00

<기관방문④> 오사카부 주택공급공사 방문 및 면담

○ 방문목적 : 오사카 임대주택 정책 전반 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관리 개선방안에 시사점

○ 면 담 자 : 吉田理恵(임대주택관리부장)

<방문지 현황>

•명    칭: 大阪市住宅供給公社

•주    소: 〒541-0042 大阪市中央区今橋2-3-21  

•전    화: 06-6203-5450   FAX:06-6203-8677  

•홈페이지: http://www.osaka-kousha.or.jp

○ 면담내용
▸ 공사의 개요 및 역할
․ 오사카주택공급공사(OPHC)는 1965년 오사카부 전액출자로 설립

되었으며, 법인세, 사업세 등 세금제도상의 우대조치를 활용하여 공

적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

․ 주생활 기본법에 의거, 공사는 주생활기본계획으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함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오사카부

에서 정한 스마우비전 오사카(오사카부 주생활기본계획)에서 공사

는 오사카부의 시책을 함께 추진하는 단체로서 지위를 가짐.

․ 보유한 주택단지의 재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마을만들기

에 공헌하는 역할을 수행중임.

- 스마우비전 오사카(2021~2030, 오사카부 주생활기본계획)의 기

본목표는 다양한 사람들이 활기차게 생활하며 누구나 살고 싶어하

고, 방문하고 싶어하는 매력이 넘치는 도시를 실현하는 것임.

- 참고로, 주생활기본법(2006)은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지침이 되는 법률임.

「주생활기본법」(2006년 법률 제61호) 기본이념

1. 현재 그리고 장래 국민의 주생활 기반인 양질의 주택공급

2. 양호한 거주환경 조성

3. 거주용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의 이익 옹호 및 증진

4. 안정적인 거주공간 확보

▸ 임대주택 등의 관리사업
․ 공사의 주요사업은 임대주택 121단지 20,999호를 관리하는 것으

로 입주자 모집을 비롯하여 입주, 퇴거, 월세수납, 수선 등 종합적

인 관리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 오사카시권 중산층의 높은 임대주택수요로 인해 입주율이 높으며

(93.1%), 수입 및 지출은 안정적임. 60세 이상 입주자가 43.3%

로 고령자세대는 오랜기간 거주하기 때문에 안정된 월세수익원으로

기능을 하고 있음

․ 월세 체납대책으로 인해 체납액은 매년 감소중임.

▸ 내진화 사업
․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므로, 기존의 건축물은 내진화사업을 통

해 현행 건축기준법이 요구하는 내진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개보

수를 추진중에 있음. 공사임대주택의 내진성능은 2022년 4월 기

준 93.8%로서 2031년까지 97%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확보를 위하여 어포더블 주택(저렴한 월세로 거주

가능한 양질의 주택, 70단지 약 12,000호) 공급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노력
․ 이 밖에 다양한 세대가 공생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

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면계획과 배리어프리(BF)가 적용

된 주택, 노인지킴이 서비스인 미마리오를 제공하고 있음.

- 리노베이션 주택, 니코이치(인접하는 두 개의 호실을 하나로)를 도입하여

젊은층, 육아세대 등의 입주촉진을 목적으로 공사가 실험운영하고 있음.

- 센보쿠뉴타운의 차야마다이단지에서 다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작은 도

서관, 차야마다이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음(공사가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형태)

▸ 고령자우량임대주택
․ 고령자를 위하여 고령자우량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1,786호,

입주율 95.5%) 특징은 단차를 없앤 바닥과, 현관, 욕실, 화장실의

안전바 설치 등임. 이 주택은 월세 일부분을 오사카부와 정부가 일

정기간 보조해주고 있음.

○ 주요 질의내용

․ 오사카부를 포함한 일본 주택시장의 현안

․ 현재 OPHC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문제점 및 재고관리 방안

․ OPHC가 관리하는 오사카부 내 권역별 임대주택단지 재고감축 수량과

감축 이유, 단계별 실천방안

․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사업



○ 의원별 질의답변 요지
․ (민병주 위원장) 서울과 오사카의 주택공사를 비교해보면, 서울주택도시
공사는 공적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중산층을 아
우르는, 임대주택건설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있는 반면, 오사카부 주택공
급공사는 오사카부에서 보증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
는 것으로 이해됨. 공사에서 민간부문이 시행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민
간시장을 압박한다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한 주택시장에서 사각지
대를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김태수 부위원장) 오사카주택공급공사에서 임대주택 유지보수는 평소에
물이 새거나 하는 등 일상적인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서 직접하
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업자를 정해서 수행토록 하는 방식으로
하고있음. 공사는 따로 국가보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하기 위
해서는 안정적인 월세수입이 필요함. 따라서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보내고 2~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부여한 다음, 늦어도 10개
월 이내에는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박승진 부위원장) 한국은 40년 또는 50년 이상 건물을 재건축연한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일본 오사카부 주택공급공사는 50년에서 70년까지를
재건축연한으로 보고 있음. 또한 점차적으로 보수를 해서 100년까지도
볼 수 있는 장수명 건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 (박석 위원) 오사카부 주택공급공사는 빈집을 줄이기 위하여 보증금 면제
캠페인이나 월세를 할인해주는 방식 등을 채택하고 있음. 또한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포더블 주택(저렴한 월세로 살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의
이념에 따라 임대료를 올리는 정책은 자제하고 있음.

․ (유정인 위원) 오사카부 주택공급공사에서는 별도로 노인, 청년 등 1인가
구와 관련하여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음(공사의 기능에 없는
분야로 파악됨).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기능은 시민의 주거안정, 주
거복지 정책을 망라하고 있으므로 권한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이민석 위원) 2021년도 기준 오사카부 주택공급공사는 사업수익 202
억엔 중 140억엔의 공사 내부의 월세 임대수익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
중 120억엔을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서울주택도
시공사가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나 감사를 받는 것과는 달리, 오사카부
의회의 직접적인 예산심의나 감사를 받지는 않음. 오사카부의 감사나 외
국법인의 감사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방문사진

13:00
~
14:00

<기관방문⑤> 오사카시 시립주택박물관 방문 및 면담

○ 방문목적 : 오사카시 주택공급공사 소속 주택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주택

아카이브로 일본 주택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확인

⇨ 기능쇠퇴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활성화 사업 연계 및

일본 주택정책의 추세를 통해 서울에 적용 가능성 모색

<방문지 현황>
•명    칭: 大阪市立住宅博物館

•주    소: 〒530-0041 大阪府大阪市北区天神橋6-4-20 

•전    화: 06-6242-1170   FAX:06-6242-1178  

•홈페이지: http://www.museum.or.jp/museum/11495

○ 방 문 단 : 민병주 위원장, 박석 의원, 이민석 의원, 이봉준 의원, 이성배

의원, 최진혁 의원

○ 주요 확인사항

․ 시립주택박물관 운영 현황 및 활성화 사례

․ 오사카의 주택문제 관련 과거와 현재, 미래 예상

․ 도시주택 수요와 도시재개발 추세 증가에 대한 오사카의 대책

․ 재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대한 오사카의 대책

※ 당초 박물관장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오후 주택공급공사 종무식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실무자와 현장 해설로 변경



○ 방문사진

13:00
~
14:00

<기관방문⑥> 오사카 총영사관 방문

○ 방문목적 : 공무국외활동 관련 교류 협력 강화방안 논의

○ 면 담 자 : 오사카 총영사관 정무영사, 남현정 전문관

○ 방 문 단 : 유정인 의원(실무추진단장), 김태수 의원, 박승진 의원,

신동원 의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 주요내용

․ 오사카 거주 장기체류 한국인의 거주형태 및 주요 요청 사항 확인

․ 오사카 총영사관의 역할 및 지자체 협력 사항 논의

․ 향후 서울특별시의회와 오사카 총영사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및

주거 및 디지털 정책 관련 정보 공유 등

○ 방문사진



5  기대효과 및 시정활용 계획

  기대효과

○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벤치마킹

-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 및 건축 정책의 교류, 각종 사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함으

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쇠락하는 도심지 및 각종 기반시설과 관련, 일본의

다양한 경관보존 및 재정비 사례와 정책적 노력, 민관협력 방안 등

전반적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도시재정비 관련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

- 장기체류 외국인 증가 및 이민청 신설 정부시챙 등 변화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울특별시의 공간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고찰과 다양한 방안을 모색

○ 선진 정책·개발사례 공유 및 전문가·행정가 등과의 교류 협력

- 외국 주요도시와 서울특별시의 선진 정책에 대한 소개 및 의견교환

을 통해 서울시의 이미지 제고 및 향후 협력관계 강화

- 다양한 기관과 교류를 통해 위원회 차원의 주거 정책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 강화

- 선진 해외도시의 주거 및 공간 정책 등에 대한 자료 수집‧분석과 현지

체험을 통해 상임위 및 소관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외국 주요도시의 운영실태 견학을 통한 위원회의 정책 제시 및 각종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시정(市政) 활용방안

○ 시민 체감을 높이는 다양한 도시재생 기법 발굴 제안

- 여러 형태의 도시재생 사례지 시찰 결과(하천 주변 공간 재정비, 재난

으로 인한 기능쇠퇴 극복, 전통경관지구의 재해석, 기능쇠락한 기반시

설을 재활용 등)를 토대로 다양한 도시재생 기법 발굴 제안

○ 공공공간의 혁신 사례 확산

- ‘소하천 수변중심 공간개편’, 한옥 등 전통주거지 경관 및 활성화 정책,

용산기지창 재정비 사업 및 여의도 서울항 건립 연계방안, 서울로

7017을 위시한 서울역~남대문~남산으로 이어지는 특화지구 건립,

도시건축전시관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제시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전하면서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

시켜 누구나 즐겨 찾는 공간으로 재창출한 사례를 통해 다양한 건축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제시

○ 서울의 임대주택 정책 돌아보기

- 일본 임대주택 정책의 추세 및 성공·실패사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서울의 임대주택 정책 개선 방안 도출

- 기후위기 및 세대구성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적, 실험적 방법

의 서울 적용 가능성 모색

-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

모색

○ 서울 지역별 다양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커뮤니티별 주거지 고찰

- 다양한 인종별, 출신국가별, 종교별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집단주거지 형성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 정책 고찰



붙임1  기관섭외 발송공문 등

















○ 주오사카영사관 협조요청 메일



○ 주오사카영사관 답신 메일



붙임2  수집자료

  [기관방문] 공익재단법인 교토시 경관 센터 설명자료( 2̀2.12.26.)











  [기관방문] 고베시 도심재정비본부 설명자료(`22.12.27.)







  [기관방문] 오사카부 주택공급공사 설명자료(`22.12.28.)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 동 국 일본(오사카, 고베, 교토)

활동목적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 다양한 주택정책 모색

• 경관 계획을 통한 낡은 도심 재창조 사례 견학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한인타운 사례를 통한 외국인 이주자 집단정착 주거지 관리 시사점 마련

활동기간 `22.12.25.(일) ~ 12.28.(수)

활 동 자
성 명 민 병 주 (서명)

소 속 주택공간위원회

< 검 토 의 견 >

 ○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사무 중 ①공공임대주택 시책, ②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 ③주거지정비 및 도시재생사업 등과 관련하여 

  - 일본(오사카, 교토, 고베)의 유사 사례를 직접 견학하고, 기관(오사카부 주택공급공사, 교

토시경관센터, 고베시 도심재정비본부) 방문을 통해 업무담당자 및 전문가 등과 회의, 간

담회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상임위원회와 소관 집행기관(SH)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오사카 주택공급공사(OPHC)는 「地方住宅供給公社法」

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해 오고 있는데, 1990년대부터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개량 또는 신규 공급해 오고 있음.

  - 최근 오사카 주택공급공사(OPHC)는 오사카부(大阪府)에서 보증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보

완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민간임대주택시장에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 즉, 민간이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 영역에 공사(OPHC)가 직접 개입할 경우, 임대주

택 공급대상과 범위의 중복 문제로 임대주택과 관련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어 민

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공공부문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임대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오사카 주택공급공사(OPHC)는 민간임대주택시

장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임대주택공급 목표를 수립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한옥 등 우리나라 건축자산의 보전, 관리 등을 위한 대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토

시경관센터를 방문하여 전통경관 보존 방안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 핵심적인 사항은 정부,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 마을 건축자산의 보전과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



  - 관련 주체 간 원활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전통경관의 보전․관리․활용․관광 등을 위한 프로

그램 및 실천방안 마련과 과거부터 미래까지 전통경관 보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밑바

탕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서울시내 전통경관의 보전, 관리, 활용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시민, 행정 등 일정권

역의 개별 구성원 간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 ‘시의원 지

역구’를 대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

게 되었음.

 ○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항구로서 기능이 쇠락한 고베항을 수변경관이 특화된 도시(하버랜

드)로 재생한 사례를 시찰함

  - 하버랜드는 고베시, 주택도시정비공단(UR), 민간 등 민관협력사업으로 1991년 고베역

(JR) 남쪽 지구 옛 화물역터 23ha를 고베항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함.

  - 이 사업은 지금까지 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에서 탈피,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

하고 행정은 인허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업무를 지원함.

  - 서울에서도 한강 또는 지천 인근 도심노후화가 진행되는 지역에 있어서 하버랜드와 같은 

워터프론트 개발을 통해 도시활력을 제고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됨.



활 동 국 일본(오사카, 고베, 교토)

활동목적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 다양한 주택정책 모색

• 경관 계획을 통한 낡은 도심 재창조 사례 견학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한인타운 사례를 통한 외국인 이주자 집단정착 주거지 관리 시사점 마련

활동기간 `22.12.25.(일) ~ 12.28.(수)

활 동 자
성 명 유 정 인 (서명)
소 속 주택공간위원회

< 검 토 의 견 >
 ○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의 일부 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도시에서 인구감소가 

뚜렷해지고 있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는 2016년 5월말 당시 처음으로 1천만

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2022년 6월 현재는 95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서울의 합계

출생률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통계청, 2022.11.23.).

  - 이러한 인구감소는 장기적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택

과 공간정책 관점에서 바람직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금번 공무국외출장의 실무추진단장으로서 앞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의 주택 및 공간정책을 벤치마킹하고자 오사카, 교

토, 고베 방문을 추진하게 되었음. 

  - 이번 방문을 통해 도시재생, 공간혁신, 임대주택 정책,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점적으로 살

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하는 데 목표를 두었음.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사카 방문은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일본의 임대주택정

책, 빈집 활용에 대한 사례조사 등이 목적이었으며 관련 기관을 매일 최소 1곳 이상 방문

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서울에 적용할 시사점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 특이한 사실은 오사카부 주택공급공사(OPHC)는 노인, 청년 등 1인가구를 위한 별도의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음

  -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노인, 청년 등 1인가구 외에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

지 정책을 망라하여 담당하고 있으므로 오사카부 주택공급공사(OPHC) 보다 권한과 역할

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에 따른 사업의 범위도 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적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대상을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등 시민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추진 중)

 ○ 고베시를 방문해서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이주민 집단 정착 주거지를 방문하여 

선형의 상업가로를 중심으로 발전된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시사점은 향후 

서울의 지역별 이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공간 구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활 동 국 일본(오사카, 고베, 교토)

활동목적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 다양한 주택정책 모색

• 경관 계획을 통한 낡은 도심 재창조 사례 견학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한인타운 사례를 통한 외국인 이주자 집단정착 주거지 관리 시사점 마련
활동기간 `22.12.25.(일) ~ 12.28.(수)

활 동 자
성 명 김 태 수 (서명)
소 속 주택공간위원회

< 검 토 의 견 >

 ○ 공익재단법인 교토시 경관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경관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됨.

  - 교토시 경관센터는 시민의 복지, 생활 개념을 포함한 도시마스터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

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①지역보존지역, ②재생지역, ③신시가지 등 3개 세부지역

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 ①지역보존지역은 지역 내 고유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데, 자

연환경, 경관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교토의 도시재생전략을 설정, 관리함.

  - ②재생지역은 도심 내 노후 건물과 빈집(空家)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빈집세 도입, 민

간부문 투자를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건축물 노후화 

개선을 유도하고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임.

  - ③신시가지는 새로운 기능의 집적을 중심으로 탈탄소, 자연공생 및 순환형 도시조성 등 

창조적 도시의 모습으로 전환을 꾀하는 지역임.

  - 결국, 교토시의 도시재생프로그램은 지역전통을 기반(지역보존지역)으로 현안 해결(재생

지역)과 미래 준비(신시가지)가 어울어지는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경관정책을 운용한 결과, ‘현재 교토의 도시재생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자체평가를 하는 상황임.

  - 이에 대한 근거로 경관센터가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확인, 반영하기 위하여 

계획주체(지자체 등)가 노력함으로써 경관정책 결과물의 주민 만족도가 높음.

  - 이외에도 경관정책 운영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도 지역 내 주민의 의견

을 반영하여 진행한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특히, 인상적인 점은 경관정책 결과물이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장래지도(將來地圖, 미래 

마을의 모습)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시함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

어진 지역의 미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음.

  - 이에 대하여 우리도 서울시민들에게 향후 도시의 모습을 설명할 때 학술적, 이론적으로 

제시되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직관적이고 쉽게 받아들

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활 동 국 일본(오사카, 고베, 교토)

활동목적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 다양한 주택정책 모색

• 경관 계획을 통한 낡은 도심 재창조 사례 견학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한인타운 사례를 통한 외국인 이주자 집단정착 주거지 관리 시사점 마련

활동기간 `22.12.25.(일) ~ 12.28.(수)

활 동 자
성 명 박 승 진 (서명)

소 속 주택공간위원회

< 검 토 의 견 >

 ○ 2020년 조사된 오사카권(전국권)의 주택소유에 관한 의식을 살펴보면, 토지 및 건물 둘 

다 소유를 희망하는 비율은 67.5%(68.3%)에 이르는 반면, 임대주택도 상관없다는 비율

은 16.9%(12.7%)에 달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22년 2월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2030 미혼 청년의 주거 여건과 주거인

식'에 따르면, 20∼30대 미혼 무주택자 77%는 "내 집은 꼭 소유해야 한다"고 응답

  - 한국과 일본의 주택정책은 주택매매에 기반한 재고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이외 

약 15% 내외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함.

 ○ 이때, 재고주택 관리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재건축 연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 서울주택도시공사(SH)은 최소 40년 또는 50년을 재건축 연한으로 보는 반면, 일본 오사

카부 주택공급공사(OPHC)는 50년에서 70년까지를 재건축 연한으로 보고 있었음.

  - 특히, 일본의 경우 유지보수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100년까지 확대하는 등 장수명 건물

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으며, 우리나라의 민간아파트의 경우 30년 초과를 

재건축 기준으로 보는 현행 제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오사카시 시립주택박물관 방문으로 일본의 역사를 시대별로 체험할 수 있었고 특히 당시 

시대상을 글이 아닌 공간으로 구현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전시가 인상적이었음.

  - 서울시에서도 향후 시민들이 서울의 변화 모습을 시각적으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서울

시 공간 기획’을 수립, 전시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활 동 국 일본(오사카, 고베, 교토)

활동목적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 다양한 주택정책 모색

• 경관 계획을 통한 낡은 도심 재창조 사례 견학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한인타운 사례를 통한 외국인 이주자 집단정착 주거지 관리 시사점 마련

활동기간 `22.12.25.(일) ~ 12.28.(수)

활 동 자
성 명 박 석 (서명)

소 속 주택공간위원회

< 검 토 의 견 >

 ○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사카시 역사적․문화적 경관보존 관련 정책 요약

  - 오사카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지역 내 일반인, 기업 및 민간단체 등이 포함

되는 협의체를 발족하고 경관가이드라인에 따른 마을만들기 추진

  - 경관가이드라인에 따른 공공시설 정비 및 외관보수 등을 수행할 경우 오사카시에서 공사

비의 2/3 이내 보조금 지급

 ○ 경관보전과 관련하여 고베시 도심재정비본부 방문하여 질의․답변한 결과, 

  - 한국은 건축물 축조 시 일정부분 식재를 심고 조형물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

하여, 일본은 녹화나 조형물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으나, 건물의 일정 면적은 옥상

정원이나 발코니로 설치토록 하는 등의 규제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고베시는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직접 

적용하지는 않으나, 제로에너지(Zero-Energy) 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교토시 경관, 마을 만들기 센터는 주민, 기업, 행정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커뮤니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서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형성하고 교토다운 경관을 보전

하고 창조하는데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

  - 특히, 교토시는 경관만들기의 일환으로 「지구온난화 대책 조례」를 통해 2030년까지 온

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과 기업 및 정부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시

스템을 운영 중에 있음.



활 동 국 일본(오사카, 고베, 교토)

활동목적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 다양한 주택정책 모색

• 경관 계획을 통한 낡은 도심 재창조 사례 견학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한인타운 사례를 통한 외국인 이주자 집단정착 주거지 관리 시사점 마련
활동기간 `22.12.25.(일) ~ 12.28.(수)

활 동 자
성 명 신 동 원 (서명)

소 속 주택공간위원회

< 검 토 의 견 >

 ○ 공익재단법인인 ‘교토시 경관센터’를 방문(2022.12.26. 10~12시)하여 전무이사 기타가와

氏로부터 천년도시 교토를 위해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개요와 함께 매년 2%씩 감

소하고 있는 전통가옥(교오마치야)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 등을 감명깊게 소개받음.

  - 경관센터는 지역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

기 위하여 ‘지역경관만들기협의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①건축주가 경관지역에

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②지역경관만들

기협의회와 의견교환(의견수렴 및 협의)하

고 ③건축주는 의견교환 결과보고서를 교

토시에 제출하면, ④교토시는 지역경관만

들기협의회와 경관조성계획서를 공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건축여부가 결정됨.

  - 지역경관만들기는 해당 지역에서 수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지역

보전 조건 등을 경관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고 관련 주체 간 상호 의견수렴을 통해 궁극

적으로 지역경관 피해가 최소화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음

 ○ 이와 유사한 우리나라 사례로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서 규정한 "사업추진협의회“를 살펴보면,

  - 본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

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의미하며,

  -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

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코자 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지역경관만들기협의회와 우리나라의 사업추진협의회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사

료되나, 향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과정이 형식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정을 점검할 때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활 동 국 일본(오사카, 고베, 교토)

활동목적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 다양한 주택정책 모색

• 경관 계획을 통한 낡은 도심 재창조 사례 견학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한인타운 사례를 통한 외국인 이주자 집단정착 주거지 관리 시사점 마련

활동기간 `22.12.25.(일) ~ 12.28.(수)

활 동 자
성 명 이 민 석 (서명)

소 속 주택공간위원회

< 검 토 의 견 >

 ○ 오사카부주생활기본계획(住まうビ

ジョン・大阪)에 따른 오사카부 주

택공급공사(OPHC)의 역할은 오사카

부 주택정책의 과제 해결을 위해 관

련 사업을 전개하는 역할을 담당하

는 공적단체임.

  - 2021년도 기준 오사카부 주택공급

공사(OPHC)는 사업수익 202억엔 중 140억엔이 공사 내부의 월세 임대수익으로 충당하

며, 이 중 120억엔은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매년 서울시의

회의 출자동의, 예산심의나 감사를 받는 것과는 달리, 오사카부 주택공급공사(OPHC)는 

오사카부 의회의 직접적인 예산심의나 감사를 받지는 않으며, 오사카부의 감사나 외국법

인의 감사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SH에 비해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것

으로 파악됨.

 ○ 오사카부 주택공급공사(OPHC)는 빈집을 줄이기 위하여 보증금 면제캠페인이나 월세를 

할인해주는 방식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 임대주택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평소에 물이 새거나 하는 일상적인 수선이 필요한 경우

에는 공사에서 직접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유지보수업체를 정해서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오사카부 주택공급공사(OPHC)는 어포더블 주택(저렴한 월세로 살 수 있는 양질의 주택)

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임대료를 동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함.

  - 다만, 공사가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보조 등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월세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이 때문에 임차인이 월세를 ①체납하는 

경우에는 ②독촉장을 보내고 2~3개월 정도 ③유예기간을 부여한 다음, 늦어도 10개월 

이내에는 ④강제퇴거를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활 동 국 일본(오사카, 고베, 교토)

활동목적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 다양한 주택정책 모색

• 경관 계획을 통한 낡은 도심 재창조 사례 견학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한인타운 사례를 통한 외국인 이주자 집단정착 주거지 관리 시사점 마련

활동기간 `22.12.25.(일) ~ 12.28.(수)

활 동 자
성 명 이 봉 준 (서명)
소 속 주택공간위원회

< 검 토 의 견 >
 ○ 일본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사카부 주택공급공

사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지킴이 지원서비스(미마리오)’는 서울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함.

  - 이 서비스는 24시간에 한 번 노인이 냉장고를 여닫으면 진동감지센서를 통해 활동한다는 

것을 체크하는 방식인데,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되며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하여 IT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교토 경관센터에서 말하는 경관보존은 우리나라 한옥보존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는

데 주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교토시는 전통가옥인 교토마치야의 외부경관을 최대한 유지․보존하기 위해서 한 호(戶)당 

200만엔에서 300만엔 사이의 유지보전 비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한편, 교토마치야 유지보전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중에 있고, 교마치야 등 오래된 전통가옥을 사옥으로 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다만, 경관보존에 대한 공공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토시의 지역경관만들기협의회 운영 

기조 등을 반영한다면, 민간의 역량을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이에 일본의 마을만들기사업이 일반적으로 주민 주도의 상향식 접근(bottom-up)으로 진

행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공공서비스 및 데이터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이를 활용

한 정책 제안을 폭넓게 수집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고베시 도심재정비본부는 고베시의 미래상 정립을 디자인, 혁신․문화, 인프라의 3개 목표와 교

통, 경관, 주거, 산업, 관광, 방재, 환경 및 활기(にぎわい) 등 8개 부문에 중점을 두고 진행함.

  - 특히, 도심 내 도시재정비지역인 ‘산노미야 주변지구’는 고베시 도시․경제 활성화에 중요

한 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재정비 기본구상’ 수립(2015)에 따른 세부사업을 시행함.

  - 고베시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기본구상에는 대학생 등 젊은층이 와서 놀 수 있고 여기서 취직,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공간, 가슴설레는 이벤트와 매력 있는 공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즐겁고 배우고 싶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는 확인할 수 있었음.  　



활 동 국 일본(오사카, 고베, 교토)

활동목적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 다양한 주택정책 모색

• 경관 계획을 통한 낡은 도심 재창조 사례 견학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한인타운 사례를 통한 외국인 이주자 집단정착 주거지 관리 시사점 마련
활동기간 `22.12.25.(일) ~ 12.28.(수)

활 동 자
성 명 이 성 배 (서명)

소 속 주택공간위원회

< 검 토 의 견 >

 ○ 교토시 경관센터는 부모세대로부터 이어진 마을경관을 어떻게 유지하고 후대에 계승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전통가옥 보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런데 교토시가 확인한 결과, 매년 2% 정도의 전통가옥이 멸실 또는 철거되고 있어 이

에 따른 원인을 살펴 봄.

  - 전통가옥 밀집 지역은 ①주차장이 협소하거나 부족하고, ②각종 쓰레기 처리가 불편하는 

등 생활기반시설이 낙후되거나 부족하고, ③지역 내 인구감소에 따른 전통가옥 수요의 

감소로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장기화되는 실정임

  - 반면에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스스로 감내

해야 한다는 상황이 지속될 때, 마을 주민들이 전통가옥 보존보다는 주거환경의 질을 개

선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향후 일본(교토시)의 정통가옥에 대한 보존 정책이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

대를 확보하고 계속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임.

 ○ 교토시가 과거의 화물열차 노선을 폐선하지 않고, 관광지와 주변 경관을 연계하여 문화관

광명소로 재정비한 토롯코 화물열차 노선 개발사례를 견학함.

  -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시 내 폐선부지(연남동) 또는 최근 착공한 위례선 도시철도

(트램)를 활용한 공원 및 녹지 조성, 주민 휴식공간 제공 등과 같이 사람들이 모이고 즐

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음. 

 ○ 이외에도 고베시에서 추진하는 다이어트 도로, 걷고 싶은 도로 및 지하공간 리뉴얼 등을 

공공디자인 개념에 접목하여 추진한 정책이 인상적임.

  - 서울시도 도심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자동차가 이용하는 도로를 다이어트하고 확보

한 잔여 공간을 걷고싶은 거리로 활성화함으로써 매력 있고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

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공디자인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음.

  - 특히, 워터프론트 조성에 있어 과거 지하2층 상선용 석조 도크를 중심으로 문화, 상업, 

업무시설 등을 광장과 배치하고 도심과 연계하는 등 수변공간 재창출을 통해 지역 활성

화를 도모하는 방법을 서울시에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활 동 국 일본(오사카, 고베, 교토)

활동목적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 다양한 주택정책 모색

• 경관 계획을 통한 낡은 도심 재창조 사례 견학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한인타운 사례를 통한 외국인 이주자 집단정착 주거지 관리 시사점 마련

활동기간 `22.12.25.(일) ~ 12.28.(수)

활 동 자
성 명 최 진 혁 (서명)

소 속 주택공간위원회

< 검 토 의 견 >

 ○ 고베 도심 내 위치한 롯코산 비탈길을 활용한 재정비사례를 시찰한 결과, 

  - 철도형 케이블카를 통해 대중교통을 연계한 가든테라스를 살펴보고 고베시를 비롯한 인

근 도시의 개발현황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롯코산 케이블카와 가든테라스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남산과 케

이블카, N서울타워와 타워 내 입점한 상가 등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었으며, 케이블카와 

대중교통을 연계한 직주락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구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1995년 1월, 고베대지진 이후 피해복구과정에서 도심기능이 쇠락한 고베항 인근 지역에 

대하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고베항과 연계하여 하버랜드를 조성했는데, 이는 도시재

생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음.

  - 하버랜드는 포트타워, 대관람차, 노천공연장, 영화관, 쇼핑시설 등이 집적하여 위치하는 

대형컴플렉스 워터프론트몰 형태로 운영중임.

  - 특이한 점은 한국은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건축물관리법 등 현행 법령의 규제로 인하

여 지자체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인도에 테이블을 놓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

면, 하버랜드의 1층 상가는 인도에 테이블을 자연스럽게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었음.

 ○ 이에 고베시를 대상으로 1층 상가에서 인도에 테이블을 놓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한 결과,

  - 고베시 도심재정비본부의 회신에 따르면, 최근 일본 국토교통성의 도로법 규제 완화로 인

해 보행자중심도로로 등록할 경우 1층 상가의 경우 인도 위 테이블 설치가 허용되고 있

음을 회신하였음.

  - 이에 대하여 서울시도 워터프론트 등 저층부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1층 상가는 보행

자중심도로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인도 위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